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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려 사

자 승 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제3회『부산전국불교합창제』의 봉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만 불자가 조석으로 부처님께 예경 올리는 한국불교의 중심도시 부산

에서 전국을 대표하는 찬불합창단들이 정진하는 마음으로 저마다의 기량

을 선보이는『부산전국불교합창제』는 찬불음악의 질적 향상과 대중화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35곳 1,500여 명에 달하는 찬불합창단원으로 구성된『부산불교합

창단연합회』는 찬불가 보급과 대중화의 첨병으로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

의 구성에도 주도적으로 동참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 찬불가 보급과 음성포교에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역대 임원들과 제3회『부산전국불교

합창제』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김윤순 회장님 이하 부산불교합창단

연합회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크게 치하합니다.

합창은 부처님 법을 꼭 닮았습니다.

 

어느 하나가 크게 뛰어나거나 어느 하나가 조금 모자라도 합창은 그 하나

하나를 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융무애이며 화쟁의 가르침입니다.

자신의 소리를 조금 죽이고 남의 목소리에 귀기우리며 합창이라는 큰 그

림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효성사께서 그토록 부르짖던 화쟁의 

정신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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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사회는 제각기 자신만 옳다하며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이 불협화음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항상 밝은 미소와 맑은 음성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롯이 담은 찬불합

창으로 다툼이 있는 곳엔 화해를, 미움과 원망이 넘치는 곳엔 용서를, 아

픔과 불행은 행복으로 승화시키는 행복바이러스를 이 사회 곳곳에 전파하

여 불협화음의 이 사회를 향기롭게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온 인류가 행복한 부처님 세상! 바로 합창단여러분들의 맑고 밝은 

음성공양으로 앞당겨 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3회『부산전국불교합창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자리

를 함께해주신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정여스님을 비롯한 원로대덕스님과 

내외귀빈 여러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발원하며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